
첫 숨을 쉬는 새끼 혹등고래
어미 혹등고래가 첫 호흡을 하는 새끼고래를 상어로부터 보호하려 합니다.
혹등고래는 새끼를 낳기 위해 서호주 닝갈루 만의 따뜻한 바다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때 도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린피스는 닝갈루 산호초 뒤편에서 
갓 태어난 아기 혹등고래와 어미고래의 특별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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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선
영향력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가 그 규모와 속도를 점점 

키워간 한 해였지만, 푸르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동아시아에서 224,000명이 넘는 후원자님들이 

그린피스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그린피스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이집트_ 기후 

수년간의 캠페인 끝에, 기후 정의를 위한 역사적
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7회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와 지역을 위한 새로운 ‘손실과 피해’ 
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
다면, 지구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_ 기후 

동아시아 지역의 IT기업이 급성장하며 세계 온
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여도도 급상승하고 있습니
다. 기후비상사태에 이들 기업의 행동 또한 시급
합니다. 삼성전자와 소니,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
습니다.

유럽_ 해양

심해 채굴 산업이 부상하며, 과학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그
린피스는 처음으로 바다에서 대중의 목소리를 모
아 심해 채굴 산업에 맞섰습니다. 그 결과 뉴질랜
드, 프랑스, 독일 정부는 심해 채굴을 중단할 것을 
기업에 촉구했습니다.

동아시아_ 플라스틱

UN에서 채택된 국제 플라스틱 조약, 2030년까지 최소 25%
의 재사용 포장재 이용을 선언한 코카콜라, 생분해 플라스틱을 
금지한 대만 정부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멈춰달라는 시민들
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린피스가 자체 앱
을 개발하여 3,500명의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조사를 진행
하고 안일한 기업의 태도를 폭로했습니다.

동아시아_ 기후

자동차 업계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며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망
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으로 현
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밸류체인에서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토요타는 전기차 개발과 판매의 속
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0% 의 땅과 바다 보호  

캐나다_ 생물다양성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188개 정부 대표들은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이 합의는 그린피스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산림파괴 제품 판매 금지  
유럽_ 숲

100개 이상의 NGO와 힘을 합쳐 2년간 요구한 
끝에, 유럽연합은 드디어 산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육류, 고무, 콩 소비가 
숲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억톤의 CO 2  

 코앞으로 다가온 

30 x 30
남극_ 해양

2023년 3월, 약 20년의 협상 끝에 역사적인 
유엔 해양 조약이 마침내 합의되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바다에 보호 구역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한다는 그린피스의 3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 
선박 아틱 선라이즈호의 잠수함으로 조사한 7곳을 
포함한 총 8곳이 취약 해양생태계로 국제 협약에서 
인정받아 모든 심해 어업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_ 기후

북극과 가까운, 세계 최북단 유전 개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위태로운 
북극의 자연을 보호하는 일임과 동시에, 
2억 톤의 CO2가 대기가 아닌 땅속에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개의 태양광 건물  

태국_ 기후

그린피스는 태국 현지 친환경 단체와 함께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공립 병원 7곳과 대학 6곳에 
태양광 옥상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태국의 공중보건부는 
지역 병원과 보건소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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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미래를 위한 회복력

그린피스 후원자님께

3년 만에 처음으로, 팬데믹에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세계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안도감과 함께, 

지난 3년간 우리 공동체가 보여준 회복력으로 더 큰 위기인 

기후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동아시아의 변화는 지구 환경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 감시, 

플라스틱 소비 감소, 생물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원자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삼성전자, 소니, 텐센트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의 

탄소 중립 약속과 홍콩과 대만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지구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더 나아가 수많은 이들의 

생존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후원자님과 

함께 더 큰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 정부와 기업이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후원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큰 희망의 빛을 봅니다. 

남부원 
그린피스 동아시아 이사회 의장

쯔이팽청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신혼부부에서 은퇴한 기업가, 

교사,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직업과 관계 없이, 

전 세계 시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그린피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선한 움직임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변화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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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글로벌 프로젝트

2022년은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이닥친 한 해였습니다. 

전례 없는 폭우부터 가뭄까지, 극단적인 기후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기후위기에, 그로 인한 불평등한 피해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곧 희망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원자님들의 변치 않은 지원으로 그린피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COP27, 기후정의 첫걸음

2022년 11월 6일부터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

국 총회(COP27)가 1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기후 피해국들의 피해에 대한 금융적인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18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회의는 쉽사

리 끝나지 않아 하루 연장되어 19일까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정상

들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남반구 국가(개발도상국)들의 재정적 지원

을 위한 기금 설립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인 필리

핀의 시민들을 지원하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국가와 기업들의 책

임을 물기 위한 ‘기후 정의’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 및 기업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기금이 기

후 취약 국가 및 지역사회의 손실과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조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화석 연

료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전 세계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친환경 건축 지원

2022년 7월, 그린피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체르노빌 원

전의 피해에 대한 독립적인 제삼자 조사를 위해 핵 전문가팀을 구성

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체르노빌을 방문해, 러시아군의 습격으로 인한 파괴 현장을 조사하고 

방사능 오염 실태를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그린피스는 우크라이나 정부 및 현지 환경단체와 협력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건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폭격으로 파괴된 키이우 인

근 호렌카 병원이 정전 중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설비와 

히트 펌프 시스템을 설치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태국의 태양광 에너지 개혁
그린피스는 태국의 학교, 병원 등 13곳의 공공 기관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

공적으로 진행되어, 태국 보건부는 국가 예산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

고 태양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해 향후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태국 정부가 2023년 말까지 100

만 가구, 8천 개 병원, 3만 개 학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시
쌓아 올리는 희망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바람
그린피스는 글로벌 환경단체의 장점을 살려 세계 시민들과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COP27에 참여해 기후정의를 강조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을 조사하고, 태국 공공시설에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등 각국 사무소와 협력해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 Jilson Tiu / Greenpeace

글 현유경 콘텐츠 작가

© Pedro Armestre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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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노동자와 정부, 기업의 협력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내연기관’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

요 화두입니다. 2022년 한국의 대선 후보들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를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전기차로 전환하면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

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린피스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를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와 협력해 현장 노동자들

의 기후위기 및 전기차 전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94%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82%가 2035년 이내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실, 금속노조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함께 고

민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

책 설계 과정부터 정부와 노동자, 기업이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논의

를 시작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후원자님들의 협력

2022년, 그린피스 친환경 자동차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죠. 올해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한 것도, 다양한 환경단체와 협력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기

업의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저

희의 캠페인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거대한 화석연료 산업

계 앞에서 막막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동료이자 서

포터인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

차 캠페인을 응원해 주세요!

셋이 모여 바꾸는 자동차 산업
‘3의 법칙’을 아시나요?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3명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동참을 끌어낼 수 있다는 법칙인데요. 그린피스의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 역시 다양한 전문가와 

산업계 노동자들과 협력하고, 베이징 및 도쿄 사무소와 협업하며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탈내연기관 효과는?
영국 경제 컨설팅 전문기관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Cambridge 

Econometrics)에 의뢰한 결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

을 줍니다.

서울과 도쿄, 베이징 사무소의 협력
그린피스 서울, 도쿄, 베이징 사무소는 지난 9월 〈2022년 글로벌 10

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 11월 〈1.5°C 한계치 초과 내

연차 판매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주요 자동차 기업의 판매량과 전

기차 전환 계획을 분석했습니다. 아쉽게도 기업들의 기후 대응은 아

직 미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토대로 

자동차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각국의 

언어로 시민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세 사무소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

면서 크고 작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도쿄와 베이징

의 캠페이너들에게 동아시아 사무소가 함께하는 친환경 자동차 캠페

인의 장점과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중국은 주요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캠페인이 중요하죠. 

작년에 베이징팀은 보고서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자동차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세계 

언론의 관심도 받았고요. 

올해에는 중국 자동차 산업과 

공급망의 탈탄소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려 합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주요 자동차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국가와 지역이 힘을 합치고 

서로를 동료로 여겨야 합니다. 

동아시아 팀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아시아 친환경 자동차팀이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담은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린피스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노동자, 

일본의 산업 전문가가 나서서 

기후위기 대응의 목소리를 낸 것이  

한·중·일을 넘어 내연기관 

퇴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과 자동차 공급망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서울과 도쿄, 베이징 사무소는 

각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죠.”

“도쿄팀은 토요타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동차 

친환경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덕분에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전환을 촉구할 수 있었죠. 

2023년에는 더 많은 전문가들과 

협업해 친환경 교통 전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세 사무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한·중·일 

산업계가 서로 긴밀하게 엮어있는 

것처럼, 그린피스 서울과 도쿄, 베이징 

사무소도 서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외딴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켈리 황
(Kelly Huang) 
디지털 캠페이너

대니얼 리드
(Daniel Read) 
도쿄 사무소 캠페이너 

항 바오
(Hang Bao)
베이징 사무소 캠페이너

40.2% 
2050년 석유수입 

40.2% 감소⇩ 

0.26% 
국내총생산(GDP) 

0.26% 증가⇧

5만7천 
일자리 5만7천 개

증가⇧

© Jung Taekyong/Greenpeace

* 2050년 영향 예상

© Taishi Takahashi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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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전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원전이 극단적으로 정

치화, 정쟁화 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의 영역이며,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판단

이 정치적 논리와 입장에 따라 폄하되거나 등한시되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그린피스는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전문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내고 원전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서부터 시민과 환경

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기구와 해외 전문가를 통한 

국제법적 쟁점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반세

기 동안 여러 국가들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적발하고 관련 국

제법 강화와 해양 보호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받아, 시민단체로서 유

일하게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겨

울 개최된 IMO총회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의제를 다루지 않으려는 

일부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쉽게도 IMO총회 법률국은 오염수 방류 행위가 ‘해상 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지만, 국제기구를 통

한 그린피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 계획의 국제법상 위반 요소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 국회

와 언론을 통해, 인접국으로서 한국이 국제 해양재판소를 활용해 잠

정조치를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알려왔습니

다. 국제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린피스는 시민들과 힘을 합해 각국 정부가 응당한 대응을 할 것을 계

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2년 9월에

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법 조치 방안을 그린피스와 함께 기획한 

국제환경법 변호사 던컨 커리를 초청해, 국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토

론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통해 세부 정보를 알렸습니다.

초르노빌 방사선 조사 진행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의 원전과 방사선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정

부와 과학자들의 초청으로 2022년 7월 초르노빌(체르노빌의 우크라

이나식 발음) 방사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

전을 점령하고 수도 키이우에 물리적인 공격을 이어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린피스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지의 방사선 

오염 상황을 파악하고자 현장을 찾았습니다. 초르노빌 지역을 점령했

던 러시아군은 고농도 오염지역에 참호를 설치하고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불을 내거나 로켓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가 고

준위 방사성 물질들을 확산시켰는지, 특히 수도인 키이우로 향하는 도

로 및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식수원에까지 영향을 미쳤을지 조사를 진

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은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이미 큰 피

해를 입었지만, 앞으로도 방사선 오염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비

롯한 주변 환경의 방사선 오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

고 현지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월성 원전의 위험을 알리다
그린피스는 지난 2021년부터 월성 원전 부지 방사선 오염을 추적하

고,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규제에 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들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오랜 조사 끝에 2022년, 그린피스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

음을 언론에 알리고 공론화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원전 내부를 직

접 점검할 수 없기에, 국정감사 기간을 활용해 국회의원들이 직접 월

성 원전을 방문해 누설 여부를 확인하도록 언론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알렸습니다. 그 결과,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원전 캠페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약 7일 동안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원전 반대 서명에 참여해 주신 것

은 물론, 갑상선암을 얻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약 7년 동안 진행

해 온 갑상선암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기금 모금에 함께해 주셨는데

요. 845명의 시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총 22,084,195원을 법률 소

송단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희망

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린피스는 2023년, 기후위기에 노출된 국내 원전의 위험 요소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노후 원전들의 원자력안전법 규제 위

반 사항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 정책에 의하면 노후한 원전 약 

10기들이 너무 쉽게 수명연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안전

보다 원전이 앞설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원전 말고 안전’ 캠페인은 앞으로도 후원자님

의 많은 성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이곳에서 조업하며 바다를 가꿔왔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으면 머지않아 왜 바다에 쓰레기를 

왜 버렸냐는 원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를 더럽히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바다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줄입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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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보다 안전’ 
우리의 안전은 저울질할 수 없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원전 말고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목적은 안전보다 원전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와 제도를 변화시켜

보다 빠르게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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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몇 점?
서울사무소는 정치권의 변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부와 국회

를 대상으로 한 기후정책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해는 대통

령 선거가 있었던 해이기도 하죠. 이에 그린피스는 시민들의 목소리

를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를 막아달라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는데요. 1만 4천 명의 초등학생

들의 고사리손으로 쓴 편지를 당시 4명(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

철수)의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답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KBS와 같은 주요 언론사들과 함께 대선 주요 후보들에게 정책질의

를 보내고, 이들의 정책공약을 철저히 검증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정치를 만들어 주세요!
최근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인류는 살얼음 위에 서 있으며

앞으로 10년, 우리의 기후행동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목표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 IPCC: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다. 각 캠프에 꼭 필요한 기후정책 아젠다를 전달해, 대선 공약에 기

후와 관련된 정책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친환경, 지구를 위한 활동은 경제적이지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

식이 흔히 퍼져있는데요. 그린피스는 이런 편견을 깨고 기후위기 대응

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산하의 정치경제연구소와 함께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세대학교 공

과대학과 함께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

했습니다. 

정계에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

8월에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부산역 광장에 거대한 북극곰 캐릭터 ‘열받곰’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열받곰 앞에서 ‘너무 더워서 열받곰’, ‘기후재난 

두렵곰’, ‘재생에너지 늘리곰’이라고 적힌 배너를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는 제3기 ‘그린뉴딜 시민행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후위

기 대응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3개월간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기

후위기 대응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 순위를 평가하는 활동을 펼쳤는

데요. 올해 3월에는 13명의 참가 시민들이 국회 인근 광장에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기후국회’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

습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기후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여야 하지만, 정부가 최근 공개한 탄소중립

정책을 보면 산업계의 부담은 줄여주고 2035년 내연기관 등록금지 공약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발

전 목표는 더 줄여버렸죠. 

그린피스는 이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애쓰겠습

니다. 시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

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확산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

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감시하고 관심을 보내 주세요!

“기후위기는 국가 역량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총체적 위기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법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헤쳐 나갈

가장 중요한 동력은 시민의 연대입니다. 

우리 국회가 정파를 뛰어 넘어, 시민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그린뉴딜 시민활동 참가자 김준성 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일자리 창출 효과

2050년 

2018년 

최대 86만개 창출  

최대 120만개 창출 

2030년 

40%
감소⇩

순 배출량

0

2022 상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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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보호, 어디까지 왔니?
해양 보전보다는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일부 

국가들의 이기심으로 이전까지의 해양조약 체결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적

극적으로 지지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해양 보호를 위한 한국

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0여 개 국가

가 참석하는 비상 회의가 개최되었고, 2주간의 긴 마라톤 협

상 끝에 마침내 참여국 전체가 ‘글로벌 해양조약’ 에 합의하

며 전 세계 바다보호를 위한 해양조약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

루어 냈습니다. 

이번 ‘글로벌 해양조약’의 체결은 사실상 지구 최초의 공해

보호를 위한 약속입니다. 건강한 바다를 위한 역사적인 이번 

변화는 그린피스 해양 보호 캠페인을 오랫동안 지지해 주신 

후원자님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글로벌 해양조약을 토대로 조약에 서명한 국가

들이 앞장서서 노력하여 2030년까지 공해 30% 이상이 해

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양 보호 캠페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린피스는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후원자님의 힘이 더해진다면 바다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변

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2022년 1월, 기후위기로 인한 남극 생태계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환경감시선 아틱선라이즈호와 2개월간 남극을 탐사했습니다. 

탐사를 통해, 젠투펭귄의 대규모 서식지 이동을 발견하고 대폭 감소한 해빙 면

적을 관측하는 등 기후변화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남극의 현실을 생생하게 

알리고 남극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에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2022년 3월 UN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 4차 회의를 한 달 앞두

고, 그린피스는 전 세계 시민의 서명과 함께 공해 보호구역 지정 확

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당일 

서한 전달에 앞서 한국 정부에 공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결정

을 요구하는 대형 모래시계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1월, 그린피스가 환경감시선에서 목격한 남극 생태계 변화

를 생생히 담은 〈2022 그린피스 남극 사진전〉이 7월, 서울 용산에

서 열렸습니다. 총 4만여 명의 시민이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남극

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서명과 후원을 통해 공

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린피스는 공해보호를 위한 30x30 캠페인을 전 세계 그린피스 사

무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만 명이 넘는 세계 시민

들이 30x30 캠페인 서명에 동참하여 공해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

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그린피스는 

드론 3백 대를 이용해 고래

를 포함한 멸종위기 바다생

물을 서울숲공원 밤하늘에 

띄웠습니다. 이 드론쇼는 

UN 해양생물다양성보전 

협약 5차 회의를 앞두고 공

해 보호를 위한 글로벌 해

양조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

해 기획되었습니다. 현장

에는 시민 2천여 명이 방문

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지

지해 주셨습니다. 

지구의 혈액, 바다를 
드디어 지켜낼 수 있을까?
바다는 지구 모든 생명체의 삶을 지탱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탄소의 25%를 흡수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의 50%를 만들어 내고 있죠.  

원활한 혈액 순환이 건강한 삶을 가져다주듯, 

바다의 원활한 순환이 건강한 지구를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바다는 무분별한 인간 활동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1월 3월 7월

8월 12월

2022 그린피스 남극탐사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촉구’ 서한 전달 남극 사진전 

해양 보호 드론쇼
30x30 지정을 위한
세계 시민 서명 500만 돌파 

© Lewis Burnett / Greenpeace

© Marizilda Cruppe / Greenpeace

© Sungwoo Lee / Greenpeace

© Sungwoo Lee / Greenpeace © Tomás Munita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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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지켜줘!
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태계

를 유지하는 데 벌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백

억 마리가 넘는 꿀벌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2022년, 국내 벌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 문제에 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알리는 콘텐츠들을 제작해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또한 꿀벌이 처한 위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기후정의 주간(9월 

19~28일)에 맞춰 비대면 마라톤 행사 ‘어스앤런 허니비’를 개최했습니다. 참가

자가 달리기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를 켜고 달리기를 시작하면, 꿀벌 캐릭터가 꿀

벌에 대한 정보는 물론 기후위기 문제까지 재미있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벌 살리기 위원회를 응원해 주세요!

2022년의 캠페인에 이어, 2023년에도 서울사무소는 보다 강력한 벌 살리기 캠

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이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린피스는 농식품

부와 더불어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의 다양한 부처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의 ‘벌 

살리기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위원회를 구성해 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꿀벌의 실종은, 오늘날 한국의 환경이 벌을 비롯한 수분 매개자가 

살기 어려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꿀벌뿐 아닌 4,000여 종에 달하는 

야생벌의 멸종은 자연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져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의 생존마저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한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은 이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즉,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자연의 동식물을 보호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한국의 벌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에서부터, 

아마존의 생물다양성과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까지.

그린피스가 펼치고 있는 생물다양성 캠페인 활동을 소개합니다.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벌의 가치를 시민 여러분께 꾸준히 알리고,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

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아마존 생물다양성과 인권을 위한 연대
그린피스는 수년간 아마존 생태계와 원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

해 노력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열대우림인 아마존에서는 불법 

벌채와 채굴, 탄광 개발, 마약 밀매를 일삼는 조직 범죄단이 판을 치고 

있으며, 수많은 현지 원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그린피스와 함께 활동하던 영국의 저널리스트 돔 필립

스와 브라질 원주민 인권 운동가 브루노 페레이라가 아마존 열대우림

에서 벌어지는 환경 범죄를 조사하던 중 살해된 채 발견되어 전 세계

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들이 실종된 시점부터 브라질 

정부에 발 빠른 대처를 요청했는데요. 활동가들의 시신이 발견된 후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브라질 정부를 대상으

로 아마존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를 근절시킬 것을 요구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Axel Kirchhof / Greenpeace

© Philip Reynaers / Greenpeace

© Todd Southgate / Greenpeace

곤충의 수분에 의존하는 식물

70% 이상

전 세계
100대 농작물 중

70% 
(약 33.2만 헥타르)

지난 50년간
줄어든 밀원 면척

87%

전 세계
개화 식물의

이와 같은 잔혹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린피스는 아마존 탐사 활

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아마존’ 탐사는 16년 동안 

숲을 보호하고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온 마니코레 

강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또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 브라질 과학자들을 초

대해 조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유럽의 삼림 벌채 방지법
그린피스 유럽은 2020년부터 160개 이상의 환경보호 단체와 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삼림 벌채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3월, 유럽연합(EU)은 숲을 파

괴하면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

니다. 이제 기업들이 EU에 물건을 팔려면 제작 과정에서 삼림 파괴

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린피스의 주요 요

구사항들이 상당수 반영된 새로운 법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 더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린피스는 더 많은 

나라들이 숲을 지키고 원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

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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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
그린피스는 지난 3년간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하고 〈2022년 내가 쓴 플라스

틱 추적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의 포장재가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총 14만 5,205개)의 73.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중 상위 10개 업체 모두 식음료 업체로 이들 업체의 제품이 22.7%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23년에도 후원자님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 주요 플라스틱 

오염 유발자인 기업에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우리 정부가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2022년 11월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말까지 다섯 번의 협상

을 진행합니다. 성공한다면 환경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협약이 될 수 있는 본 협약의 협상 과정

에서, 한국 정부도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마지막 협상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사

무소는 한국 정부가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향하여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낼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주요 기업이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기업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에 귀 기울이고 환경을 좀 더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을 덜 배출할 수 있는 생산법을 개발해 

주세요. 같이 사는 나라를 망치지 말아 주세요.”

- 오희영 참가자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항상 쓰레기 및 재활용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반 

아이들과 함께 플콕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교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긴 

물을 마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페트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과대 포장을 

줄이고 포장재 재질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 김지수 참가자동아시아 사무소와 공동 캠페인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려면 재활용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

니다. 재사용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급격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

니다. 서울 사무소와 대만, 홍콩, 도쿄 4개의 사무소는 재사용의 

긍정적 요소를 알리는 캠페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사

무소에서 함께하는 만큼 파급력을 키워 재사용을 알리는 역할

을 하겠습니다.

2022 플콕조사
참가 인원: 3,506명

73.2%
식품 포장재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중 1위

© Arnaud Vittet / Greenpeace

© Manuela Lourenço / Greenpeace

© Daiyoon Lim / Greenpeace

© Daiyoon Lim / Greenpeace



2022년 서울사무소의
자원봉사 시간 

63,541시간

함께 봐요, 남극의 변화

2022년 7월,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남극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그린피스 탐사팀

이 직접 목격한 남극의 사라져가는 빙하, 펭귄을 포함한 남극 생태계와 해양 환경 변화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 전시했습니다. 4만 명에 가까운 시민분들께서 방문해 남극의 모

습을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님들이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경험으로 그린피스를 만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리기로 알리는 꿀벌 대위기
그린피스는 지난 9월 전 세계 식용 작물 75%

의 수분을 담당하는 꿀벌의 중요성을 알리는 

‘어스앤런 허니비’를 진행했습니다. 3,029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고, 특히 참가자들이 

GPS를 켜고 길을 달리면서 ‘CLIMATE 

JUSTICE’(기후정의) 라는 글씨를 만들어내

는 GPS 드로잉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도 함께, 그린피스
환경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린피

스는 온라인 교사 연수 플랫폼과 협업하여 15차시

의 환경 교육 인터넷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강의가 

열린 지 6개월 만에 2,624명의 선생님들이 수강하

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린피스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 하는 선

생님들과 ‘기후행동교사모임’을 조직해 선생님이 중

심이 되어 이끄는 기후행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가 감시한다

2022년 12월, 국회의원의 기후행동 대응 활동을 

감시하는 그린뉴딜 시민행동 3기를 출범했습니다. 

43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그린뉴딜 시민행동은 21

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법안 발의 

모니터링, 국회의원 타운홀 미팅, 정부와 국회 대상 

기후위기 대응 촉구 퍼포먼스 참여 등 다양한 활동

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세대 공대 학생들과 함께한 해변 정화 

활동, 자원봉사자에게 그린피스를 소개하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린피스 시민참여캠페인팀은 시민들과 함께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

사 활동을 준비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후원자님

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14,617명 아이들의 편지
그린피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594개의 초등학교에서 14,617명 어린이들의 편지를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주

요 정당의 네 후보는 그린피스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린피스는 어린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것입니다.

국내 최대 플라스틱 시민참여 조사

2022년 8월 3,506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 

플라스틱 조사 활동인 ‘플콕조사’를 통해 일상에

서 버려지는 145,205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

사했습니다. 본 조사는 그린피스에서 3년간 지속

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해 더 많은 시민이 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이끌었습니다. 시민이 모아주신 플라스틱 데이

터를 분석해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

지, 어떤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생

산하고 사용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21시민 참여 캠페인 글 차윤탁 서울사무소 프로그램 부국장202022 상세 프로젝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우리의 열정

2022년은 코로나19로 소원해졌던 

만남과 관계가 회복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린피스 시민참여팀은 봉사자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시민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린피스는 지구를 위한 변화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13,513명

1번 이상 그린피스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49,524명

2021
2022

7,580

자원봉사자 신규 등록

© Yeo-sun Park / Greenpeace

© Greenpeace

© Daiyoon Lim / Greenpeace

© Tomás Munita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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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캠페인 지원222022 상세 프로젝트

미디어와 온라인 
캠페인 활동

2022년, 그린피스는 

더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문제를 알리고 그린피스의 캠페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통해 보다 

흥미롭게 캠페인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대중에게 문제

를 알리는 방법이 바로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소개하는 것입니

다. TV 뉴스 및 신문, 온라인 방송 등 더 많은 언론에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그린피스는 대중과 언론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퍼

포먼스를 진행하거나,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그린피스가 진행한 설문조사나 보고서, 현장 과학

조사 내용이 공중파 저녁 뉴스에 보도되거나, 그린피스의 캠페

이너가 직접 출연하는 등 대표적인 환경 전문 단체로서의 역할

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KBS와 함께 ‘기후위기 공약검증’을 진행해 9시 

뉴스에 소개되었으며,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플콕조사’

의 경우 MBC 뉴스데스크의 기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월성 원전 

오염수 누출, 초르노빌 원전 현장 조사, 현대기아차의 독일 배기

가스 배출 조작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많

은 언론이 그린피스의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알기 쉬운 카드 뉴스

일주일에 한 번,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SNS

채널에 환경 이슈를 알기 쉽게 전했습니다. 

백화된 산호초,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식품 

별 탄소 배출량, 짧아진 가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이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카카오 친구 채널

그린피스의 최신 소식을 카카오 친구 채널에

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캠페

인 소식뿐만 아니라 최신 환경 이슈를 담은 

콘텐츠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하실 수 있

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 소개된 
그린피스 캠페인과 

환경 이슈

1.

그린피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팀은 온라인에서 캠페인 활동을 소개하고, 많은 시

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캠페인 콘텐츠를 제작해 그린피스의 캠페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표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

한 유권자들과 대선 후보들의 경각심을 높

이기 위해 광화문 앞에 가상 기표소를 설치

했습니다. 〈마지막 기표소〉에 들어가면 폭

풍우가 몰아치고 급속히 불어난 홍수에 광

화문이 잠기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재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투표의 소중

함을 알리는 오프라인–디지털 연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은꼼지’ 웹툰 작가와의 협업

지구의 날을 맞이해 은꼼지 작가와 네

이버웹툰 ‘기후변화 그림일기’를 연

재하며 기후위기를 비롯해 환경 문제

를 알렸습니다. 이상기후 현상부터 생

물다양성과 플라스틱 제로, 해양 보호 

등 여러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며 시민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캠페인 소통

2.

© Yejin Kim / Greenpeace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인게이지먼트 활동

3.

인게이지먼트팀은 더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

에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환경 문제에 의

식 있는 스타들과 협업을 통해, 대중에게 그

린피스 캠페인을 친근하게 전합니다.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알리

기 위해 멸종위기종 동물 7종(벵골 호랑이, 

푸른바다거북, 사막도마뱀, 반달가슴곰, 흰

족제비, 황제펭귄, 코알라)을 중심으로 ‘귀여

움을 구해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2’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

린 싱어송라이터 제이유나가 캠페인 주제곡

의 작사, 작곡을 맡았습니다. 제이유나는 “기

후위기라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작게만 느껴

졌는데, 음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에 동참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나를 닮은 동물 테스트’에는 총 2만 9천여 

명의 시민이 동참해 힘을 보탰습니다.  

그린피스와 함께하는 마음의 소리 -

어린이 환경모험 편

조석 작가의 국민 웹툰 ‘마음의 소리’와 함

께 어린이들이 기후변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

해할 수 있는 환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

니다. Btv 잼키즈(ZEM Kids)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총 7편의 에피소드는 여행

을 떠난 조석 가족이 기후위기로 갈 곳을 잃

은 북극곰의 집을 찾아주는 여정을 그렸는데

요. 환경활동가 겸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그린피스 이인성 캠페이너의 환경 강의로 유

익함을 더했습니다. 

케이팝(K-Pop) 스타들이 전하는 지구를 
위한 힘! ‘용기력’ 

주목받는 4세대 아이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와 만능 엔터테이너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강다니엘이 2022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음악 방송 엠카운트다운(M 

Countdown)에서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주 동안 방송을 통해 아티스

트들은 ‘용기력 테스트’에 직접 참여해 일 

년 동안 내가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을 알아보았는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용기력

을 함께 모으자’는 메시지를, 강다니엘은 용

기력 테스트에 참여한 팬들에게 사인 앨범

을 선물하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며 ‘플라

스틱 오염이 적었던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

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배경 화면

그린피스 후원자님이신 김물길 작가님과 협

업해, 연말연시 기간 해양 보호 캠페인에 참

여해 주신 분들께 바다 생물의 아름다운 일

러스트를 담은 배경 화면을 선물로 드렸습니

다. 총 3,400여 명의 시민들이 이 해양 보호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구를 위한 힘! #용기력(용기내) 

‘용기력’은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에 맞서 행

동하는 힘’입니다. 용기력 테스트는 플라스

틱 사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연간 플

라스틱 사용량을 계산하고, 자신의 ‘용기력’

유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

만 명이 테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해양보호 애니메이션에 참여한 장윤주

애니메이션 ‘모두를 위한 바다, 우리는 무엇

을 할 수 있을까요?’의 내레이션에 모델 겸 

배우 장윤주가 참여했습니다. 한국 독립애니

메이션협회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이 영상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

니다. 장윤주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

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

는 것이 속상하고 미안하다’면서 ‘이번 참여

가 환경 보호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2년에는 여러 케이팝(K-Pop) 스타들

이그린피스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전 세

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스타들이 

지구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전했습니다.

케이팝(K-Pop)
스타들이 함께한 

환경 캠페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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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글 현유경 콘텐츠 작가26

TO. 그린피스

그린피스의 원동력이자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후원자님들입니다. 그린피스에 가장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이 직접 적어 주신 소중한 메시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린피스에게, 또 다른 후원자님들께 보내는 행복한 희망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이들에게 파괴된 지구 대신 
희망을 유산으로

우연히 TV에서 북극곰이 나오는 광고를 보고, 정

부나 기업의 후원을 안 받는다는 말에 후원을 시

작했어요. 원래는 크게 환경에 관심이 없었지만 

사대강 이후 천주교인으로서 ‘이건 아니다, 인간

이 환경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관심을 갖고 후원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유산 기부는 사실 전부터 생각 중이었는데요. 몇

년 전, 부모님께서 암에 걸려 편찮으시다가 한 달 

사이에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충격이 정말 컸죠. 

저도 두 분을 간호하면서 일하느라 건강도 나빠지

고 심적으로도 크게 힘들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정리하다 보니, 제 사망보험의 수

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는 게 생각났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어차피 아이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는데 어디 기부할까?’ 생각하다가 그린

피스에서 혹시 후원금을 조금 올려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어

요.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아서 후

원금을 올리는 것은 부담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

지만, 유산 기부라면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제

가 기부처를 찾고 있는데 때마침 연락이 와서, 하

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수래공

미래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후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기부하는 ‘유산 기부’도 그중 한 방식이죠. 

박선화 후원자님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최초로 유산 기부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후원자님을 직접 만나 아직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유산 기부를 결심해 주신 계기와 의미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렇게 

망가진 지구를 물려준다고 

생각하니 미안하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제 유산을 

기부하자고 생각했죠.

이 지구는 우리가 잠시 

빌렸다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가는 거니까요.”

후원자 이야기 1.

수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떠나면

서 가져갈 수도 없으니, 기왕이면 도움이 될 수 있

는 곳에다 기부를 하자 생각했죠.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환경이 파괴되면서 

힘없는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에 화도 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도 돌아오고요. 특히 아이들은 아직 살날이 많은

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사실 전 직접 행진도 하고 모임도 나가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 후원으로 돕

자는 마음에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위험을 무릅쓰는 활동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산 기부를 결심하고 나서, 주변에도 제 결정

을 열심히 알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좋

겠다 싶었죠. 사실 유산 기부라는 게 흔하지 않은 방

식이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도 제가 수익자를 그린피

스로 바꾼다고 하니 ‘어디라고요?’ 하면서 당황하시

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제 결정을 지지해 줬어

요. 친한 회사 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소방서에 

유산 기부를 결정했다고 해서 참 잘 생각했다고 해

줬어요. 제 결정이 앞으로 유산 기부를 고민하는 다

른 분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린피스 사람들

© Yejin Kim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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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희 20대 초반,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 있잖아요. 놀

이터에서 같이 석양을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

예요. 나중에 우리가 혹시라도 결혼하게 된다면, 난 꼭 기부를 하고 싶다고.

연애를 오래 했다 보니, 벌써 15년이 된 이야기인데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잊

히지 않아요.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했어요. 그러다 결혼을 정말 하게 되었

을 때 제가 말했어요. 드레스 비싸고 예쁜 거 안 입어도 되는데, 그때 그 말

은 꼭 지켜 줬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부하자고요. 15년이 지난 이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그린피스에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축의금 일부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Q 왜 환경단체, 그린피스였나요?
향희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

런데 언제부턴가 빙하가 녹는다는 등의 기후위기 뉴스가 계속 들리더라고

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샴푸를 비누로 바꾸는 작은 행동을 3년

째 실천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저를 쭉 지켜본 남편이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건 어떻겠냐고 먼저 제

안해 줬어요. 원래는 기부처를 아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15년 묵은
약속을 지켜낸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더 큰 세상을 향해 선한 마음을 건네는 한 부부가 

그린피스에 찾아왔습니다.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기부해 주신 

구향희, 김학준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후원자 이야기 2.

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제 행동과 마음을 잘 알아준 덕이죠. 

그렇게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 길거리에서 가장 자주 본 그

린피스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학준 기부처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정말 많았어요. 아동, 장애

인 분야가 아닌 환경단체를 선택한 건 일종의 반성인 것 같

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의 2세, 3세 아이들에게 책임

을 통감하는 의미죠. 일회용품을 덜 쓰는 실천 외에는 개인

이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우

리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시작

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Q 축의금 기부는 어떤 의미였나요?
향희 저라는 사람 한 명이 만들어지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연을 사랑하다 

보니, 자연의 생태계처럼 사람 간의 관계도 결국 돌고 돈다

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내가 베푼 사소한 친절이 다

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관계가 모여 한 세계가 이루

어진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고마운 분들께 어떻게 이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이 담

긴 축의금의 일부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마음을 돌려드

리는 한 방법이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가 축의금 일부

를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 중에는, 이 사실에 어떤 

영감을 받아 좋은 일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

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향희 저희의 기부금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 쓰

였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남부 지역으로 신혼여행을 갔

는데, 얘기를 들었던 것보다 더 추운 날씨였습니다. 현지 가

이드분이 말씀하시길 원래 이런 날씨가 아니었다고 하더라

고요. 열세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의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니 뉴스로 보던 것과는 또 다르

게, 충격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학준 사실 기부를 하면 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남에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

아요. 특별하고 엄청난 동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향희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느꼈

어요. 함께 지내는 환자, 일하는 동료가 행복하지 않으면 저

도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결국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결국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래서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

에 없었어요. 

글 김지원 콘텐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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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친환경 정책 및 비즈니스

6.6%(1,974원)

과학 조사 및 연구

1.1%(321원)

캠페인 미디어 및 대중 노출

17.2%(5,165원)

기후위기 대응

32.6%(9,791원)

독성물질 제거

2.2%%(649원)

글로벌 및 교차 캠페인

30.6%(9,183원)

해양 보호

5.9%(1,767원)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매년 연차 보고서를 위해 후원자님께 드릴 편지를 쓸 때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 함께 얼마나 뜻깊은 변화들을 만들었는지 뒤돌아보며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편지를 써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은 제가 그린피스 동아시아에서 일한 지 15년이 된 해였기 

때문이죠! 이번 편지에는 지난 15년간 동아시아에서 그린피스가 얼마나 성장

해 왔는지 후원자님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린피스가 환경단체로서 핵심 환경 이슈에 유연하고 신

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후위기 캠페인은 관련 업계는 물론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도시 대기오염 측정부터 재생에너지의 가

능성 홍보, 전기차 전환, 테크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 기후위기 대응, 피해 국

가의 기후정의까지 말이죠. 그리고 2022년, 우리는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린피스의 강점은 단지 유연하고 발 빠른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

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화를 이루어 냅니다. 지구

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뿌리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것이 바로 그린피스의 강점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강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후원자님들입니다. 어떤 변화도 후원자님 없이는 불가능했습

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이 성장해 온 것처럼, 그린피스 동아시아와 후원자님들

도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2008년에 2,415명이었던 후원자

님들이 2023년에는 224,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항상 신뢰를 보내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함께 만

들어 주신 연차 보고서를 즐겁게 읽어주셨기를 바라며, 그린피스 가족으로 자랑

스러움을 느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돌아보고, 또 앞으로 지구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

주세요!

함께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ewis Burnett / Greenpeace

산림 보호

1.6%(488원)

비폭력 직접행동 및 액티비스트

2.2%(662원)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총 수입

54,899,847,398
(단위: 원)

2022 동아시아 지부 수입 및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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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후원자 후원금

38,109,139,124(69.4%)

재단 및 신탁, 고액 후원자 후원금

2,014,530,729(3.7%)

그린피스 국제본부 보조금

9,221,226,791(16.8%)

이자 및 기타

383,016,840(0.7%)
신규 후원자 후원금

5,171,933,914(9.4%)

2022 서울 사무소 수입 및 지출 내역

총 수입

15,202,175,524
(단위: 원)

이자 및 기타

67,054,846(0.44%)신규 후원자 후원금

1,879,882,163(12.37%)

기존 후원자 후원금

13,255,238,515(87.19%)

총 지출

15,117,181,405
(단위: 원)

캠페인 언론 홍보

723,207,189(4.78%)

신규 후원자 모집

1,979,943,253(13.10%)

환경 정보 홍보 및 시민 교육

1,284,310,994(8.50%)

후원자 관리 및 개발

712,993,886(4.72%)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353,750,770(2.34%) 비폭력 직접행동 및 자원봉사 관리

301,991,913(2.00%)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관리

330,074,484(2.18%)

고액 후원자 관리

79,827,858(0.53%)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287,301,092(1.90%)

서포터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1,510,310,889(9.99%)

기후에너지

2,044,325,635(13.52%)

해양 보호 및 극지방

129,324,436(0.86%)

탈핵

128,149,402(0.85%)

플라스틱, 독성물질 제거

1,190,973,910(7.88%)

국제 그린피스 캠페인 지원

1,096,233,450(7.25%)

기타 교차 캠페인

344,712,549(2.28%)

캠페인 코디네이션

300,234,463(1.99%)

해양 보호

1,921,115,782(3.54%)
후원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1,809,297,159(3.33%)

매니저 관리 및 경영

799,042,722(1.47%)

산림 보호

530,579,209(0.98%)
후원자 관리 및 개발

882,920,532(1.63%)

법률 자문

425,488,711(0.78%)

독성물질 제거

705,573,385(1.30%)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 관리

1,194,364,654(2.20%)

인사 관리

3,285,549,881(6.05%)

기후에너지

10,643,688,466(19.59%)
신규 후원자 모집

7,991,913,105(14.71%)

행정 업무

1,078,935,859(1.99%)

환경 정보 홍보 및 시민 교육

935,114,858(1.72%)

국제 그린피스 캠페인 지원

5,768,142,050(10.62%)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1,416,348,975(2.61%)

재무 관리

1,826,453,494(3.36%)

비폭력 직접행동 및 시민참여 프로젝트

719,124,906(1.32%)

기타(교차 캠페인)

4,214,015,046(7.76%)

IT 지원

1,005,953,646(1.85%)

디지털, 온라인/오프라인 
시민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1,016,960,940(1.87%)

캠페인 언론 홍보

3,661,920,170(6.74%)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2,494,909,670(4.59%)

모금 및 후원자 관리

3,456,590,251(22.87%)

조직관리(재무관리, IT지원, 
인사관리, 법률 자문 ,직원 개발 등)

1,420,592,311(9.40%)

기타(이자비용 및 환차손 등)

898,922,921(5.95%)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9,341,075,922(61.79%)

총 지출

54,327,994,735
(단위: 원)

조직 지원

8,421,424,313(15.50%)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32,611,144,482(60.03%)
모금 및 후원자 관리

13,294,844,425(24.48%)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반올림으로 인해 백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총 지출의 0.01% 미만으로 구성된 부수적인 지출 항목은 별도로 항목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은 금융자산 당기손익의 공정가치 손실로 2022년 총 581,51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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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159,314원

32,609,046원

380,756,816원

1,251,145,734원

기후에너지  총액 10,643,688,466원

서울사무소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참정권: 

•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촉구했습니다. 14,000통이 넘는 학생들의 편지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직접 보내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주요 대선 후보가 선거 전,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는 답변을 보
내왔습니다.

•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국가 차원의 기후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공영방송 KBS와 함께 후보들의 기후 정책을 평가했고, 당선
된 윤석열 대통령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을 전면 금지하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논평으로 새 정부의 기후 공약 실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
도 높이기 위해, 대형 미디어를 비롯한 여러 채널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 동아시아의 여러 전자 기업을 상대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삼성전자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2022년 9월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과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탈원전: 

•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과 한국의 탈원전을 목표로 하며 원자력발전소가 가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대중에 알렸습니다.

•   초르노빌 현지 방사능 조사 결과를 알리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린피스 독일사무소의 조사팀과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현
지 과학자들과 함께 웨비나를 진행했으며,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7분 분량의 영상이 방영되는 등 총 24개의 주요 언론
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입증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한 공개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뤘습니다. 13개 주요 언론 매체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    원자력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가로막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전
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를 추적하여 월성 원전 1기의 방사성 물질 누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후 교육과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과 기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 시민들이 자연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   국내 1위 온라인 교사 연수 플랫폼인 티처빌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린피스의 온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6개
월 만에 2,600명 이상의 교사가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기후교육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사 간의 네트워크
를 위해 ‘기후행동교사모임’을 조직했습니다.

•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수업에서 쓸 수 있는 자료를 교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   식량안보, 기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물다양성 위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 시리즈를 일반 대중을 위해 제작했습니다.

•   달리기 앱 ‘런데이’와 협업하여 3,100명 이상이 꿀벌 실종을 비롯한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달리기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로 주요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탄소 중립 약속을 가속화하고 2030년까지 화석 연료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며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해 2021년 여름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 

•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각화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에너지 솔루션

— 서울 사무소

1,653,220,032원

녹색 에너지 투자

— 베이징 사무소

929,798,727원 

•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안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
역이자 저탄소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저장성 당국은 대부분의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중국의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탈석탄’ 공약 이후, 해외 석탄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널리 알렸습니다. 석탄 투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주요 
언론사에 사설을 게재하여 1만 건 이상의 조회수와 관계 주요 인사들의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   상당수의 중국 국유 기업들이 직면한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재생에너지가 중국 내 주요 에너지 생산원이 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저탄소 해결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화석연료의 경제적 위험을 알리는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해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이 결과
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언론을 통해 500건 이
상 국제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중국 기업들이 저탄소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제 환경법 관련 시장의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연구 보
고서를 발표하고 기업과 투자자, 기타 업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후원금 상세 지출 비용 국내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4%가 2030년까지 신규 화석연료 차량 
판매 중단을 지지했습니다.

•   2022년 8월, 무디스 ESG 솔루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 측면의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기업의 기후 대응의 시급성을 투자자와 언론에 알리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10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를 2년 연속 발간했습니다. 
친환경 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토요타는 경영진 교체 압박을 받았고, 새 CEO는 전기차 산업에 더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 화석 연료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공급망을 탈탄소화할 것을 촉구하는 두 건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로이터, 블룸버그, SCMP, 차이신 등 영향력 있는 영국 및 중국 언론 매체에 널리 보도되었고, 그린피스와 중국 자
동차 회사 사이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 타이베이 사무소

2,466,580,411원

타이베이 사무소는 지역 기업과 정부를 위한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 기후 정책 활동: 

•   대만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재생 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해 대만의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업주들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재생 에너지 개발을 선언하는 기업의 움직임을 조성해 대만 
정부의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목표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80개 이상의 현지 중소기업이 그린피스의 RE10x10 기후 선언
에 동참하고, 2025년까지 최소 10%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세계경제포럼, 유럽연합 등 유명 기관을 초청하고, 수백 명의 대만 산업계 리더가 모인 포럼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의 최근 개발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대만 입법원은 기후법을 개정하고 대만에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2022년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2,0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후 공약을 촉
구하는 정책 권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 3인 모두가 채택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타이베
이 시장은 2050년까지 타이베이의 탄소 배출량 50% 감축 목표를 세우는 데 동의했습니다.

기후 교육: 
•   젊은 세대에게 기후변화를 교육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   긴급한 기후위기에 대한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녹색 미래 아카데미를 작년에 이어 계속했습니다. 대만
에서 1,000명 이상의 교사와 14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   대만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그린피스 행사를 주최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컨설턴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   매월 온라인 강연을 열고, 오프라인 캠퍼스 강연을 40회 이상 개최하여 교사, 학생, 일반인이 기후위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참
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1,000,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포함하여 중요한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기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
츠를 제작했습니다.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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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후

— 됴쿄 사무소 

872,781,012원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기후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탄소 배출 제로’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   일본 내 신축 건물에 단열재를 의무화하여 난방에 필요한 연료의 양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단열재 의무화 법안
을 지지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당초 연기될 예정이었던 이 의무화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2025년 이후 신축되는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도쿄시의 제안을 지지하는 청정 에너지 캠페인을 환경단체들
과 힘을 합쳐 진행했습니다. 또한 협의 기간동안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장려하여 2022년 12월 성공적으로 조례 통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   일본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후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요코하마의 시민
단체와 함께 기후 문제를 요코하마시의 최우선 의제로 삼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이에 화답해 의회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린피스가 ‘친환경을 향한 레이스’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소니는 2022년 5월 탄소 중립 달성 기한을 10년 앞당기고, 

2030년까지 자사 사업장에서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며, 2040년까지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보다 야심찬 기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그린피스는 소니, 샤프 등 일본 IT 대기업 5곳의 공급망에서 탄소 
감축 현황을 조사한 순위 보고서를 발표하고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후 대응 및 
에너지 솔루션
— 홍콩 사무소  

84,679,548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선언에 맞춰, 지방 정부 역시 탄소 감축 목표를 갱신하고 적극적인 기후행동
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   탄소 배출량을 대중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60개 이상 정부 부처의 탄소 감축 
대책을 효과성과 효율성, 대담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단체와 협력해, 기상이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홍콩의 일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2년 8~9월 150명의 실외 위생 및 해충 방제 근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홍콩의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온열 질환을 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실외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기업 대상 기후 캠페인
— 베이징 사무소 

898,435,343원

•   중국 금융기관들이 기후 목표를 설정해 중국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중국 자산운용기
관들의 기후 관련 투자 성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투자에 관한 심층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이해관계자들
을 대상으로 월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주요 금융 미디어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   알리바바, JD, 디디, 메이투안 등 중국의 거대 테크 기업에 탄소 감축 목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내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의 탄소 목표를 추적하고, 친환경 전력 조달 체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중국 기술 산업에서 재생 에너지 사
용 추적–클린 클라우드 2022〉와 〈재생 에너지 사례 보고서〉 등 2건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업계의 기후 행동에 대한 지식, 경험과 자원 교환을 위해 최고 경영진과 데이터센터장, 최종 사용자, 관리자 및 주요 의사 결정
권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중국 최대 테크 기업인 알리바바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접 대화하며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달라
고 요구했습니다.

•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탄소 발자국 감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업
계를 압박하기 위해 주요 미디어에 보고서와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   2022년 10월, 전 세계 주요 가전제품 기업의 공급망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공급 변화: 가전제품 브랜드와 주요 공급업체의 
기후 공약 및 재생에너지 확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럭셰어 프리시전 등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기업들
과 성공적으로 소통하고, 향후 이 기업들의 기후 행동에 그린피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방사선 보호  

861,433,767원 

각국 정부가 모든 형태의 원자력 발전을 거부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초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처한 위험성을 설명하는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우크라이나 당
국의 승인을 받아 2022년 7월 초르노빌 원전 근처에서 일주일간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현장의 방사능 수치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추정치보다 최소 3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동아시아 기후 대응 

101,506,300원 

전 세계의 기상이변, 기름 유출 등의 환경 재해가 발생했을 때 뉴스 속보에 대응하고 화석 연료 퇴출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
한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   2022년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을 때,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창의적인 비폭력 직
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으며 수많은 언론 보도와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   폭염, 가뭄, 산불 등 동아시아 및 전 세계의 이상 기후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미디어,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 및 관련 단체들과 관
계를 구축하고 대중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석탄, 수질 오염 및
대기 오염 

341,582,416원 

각국 정부의 기후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 세계 대기질 데이터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글로벌 대기오염 팀을 지속적으로 이끌며 전 세계 20여 그린피스 사무소와 협력해 대기질 및 화석 연료 사용의 세계적인 동향
을 추적했습니다. 또한 7개 국가에서 대기질 측정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취약 계층이 경험하는 대기오염 노출을 분석하
는 과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상 국가 인구의 99% 이상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   시민들이 직접 찍은 푸른 하늘을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글로벌 온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64개 국가 및 지역에서 1,148명의 
시민들이 1,500장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불법어업 및 남획

208,408,465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아시아의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

대만 원양에서의 불법 어업을 중단할 것과 대만의 해양 환경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어업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서를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인신매매 사례를 바탕으로 이주 어부들이 겪
는 가혹한 노동 환경을 폭로하는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   캠페인 활동 이후 대만 정부는 원양어업의 규제를 다시 살피고, 원양어선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미국 사무소와 함께 미국의 주요 수산물 브랜드 범블비(Bumble Bee)와 그 소유주인 대만 FCF에 대해 조사하고, 두 회사의 

•   인간이 출입할 수 없는 심각한 오염 구역인 ‘제외구역’의 내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격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전쟁으로 인해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초르노빌의 현장을 기록하고 온라인 스토리 맵을 제작했습니다.

해양 보호

1,682,145,471원 

2030년까지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한다는 최종 목표(30x30)를 가지고 유엔에서 강력한 글로벌 조약을 체결하기 위
한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   해양 보호구역에 대한 그린피스의 첫 브리핑은 2005년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시민분들의 힘으로, 각국 정부는 마침내 

2023년 3월 글로벌 해양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    2023년 3월 기준,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린피스 청원에 서명하여 해양 보호 운동에 힘을 보탰으며, 이 중 
동아시아에서는 32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과 과학자들은 대서양에서 벌어지는 불법 해양 조업을 폭로하고 기록했으며, 남극에서는 기후위기가 남
극 펭귄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   전문 위원, 과학자, 법률 전문가,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
변했습니다. 국내 및 국제기관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권자를 설득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국 정부가 30x30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의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남극 사진전을 
개최하고 300대의 드론을 활용한 화려한 드론쇼를 통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으
며, 4만 2천여 명의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는 관광 플랫폼 및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관
찰 가이드를 발표하여 해양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으며, 5만 6,000명 이상의 시민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했습니다.

해양 보호 총액 1,921,115,782원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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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프리

705,573,385원 

서울, 타이베이, 홍콩, 도쿄 사무소가 힘을 합해 대중과 미디어, 정부, 생산자 및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프리 캠페
인을 추진했습니다.

서울 사무소

•   플라스틱 위기 해결의 열쇠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대중에게 잘못 알려진 해결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가 매년 일반폐기물의 78%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
표했습니다.

•   플라스틱 사용 감소 트렌드 및 정책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주류 언론에 논평을 기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1,000여 가구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대규모 가정 내 플라스틱 쓰레기 실태조사인 ‘플콕조사’를 진행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였습니다. MBC의 기자들이 직접 플콕조사에 참여해 황금 시간대에 보도함으로써 플라스틱 줄이
기 및 재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홍콩 사무소

•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기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홍콩에서 실현 가능한 재사
용컵 및 재사용 용기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솔루션 기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IT 스타트업 및 37개 카페와 협력해 재사용 가능한 컵 대여 시스템을 출시해, 9개월 만에 1,100명 이상의 커피 애호가들의 참
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3,000개 이상의 일회용 컵이 버려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더 많은 레스토랑
과 대형 커피 체인점의 참여를 통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설문조사를 진행해 코로나19기간 동안 홍콩에서 연간 4억 개의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
다. 설문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음식을 포장할 때 재사용 가능한 수저를 빌릴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오
염을 근절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을 소개하는 온라인 지도를 출시하고, 뉴욕에서 유일하게 음료수 종이 팩을 재활용하는 업체인 
밀밀(MilMill)의 대표를 연사로 초청해 플라스틱 재사용과 감축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6월, 플라스틱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홍보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2,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대만 정부 및 주요 소매업체들에 플라스틱 프리 및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대만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대만 정부는 모든 음료 체인점에서 개인 컵을 가
져오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최소 5%의 매장에서 재사용 가능한 컵 대여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대만에서는 2023년 7월부터 폴리염화비닐(PVC)이 포함된 식품 포장재의 제조, 수입 및 판매도 금지됩니다. 한
편, 타이베이시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   대학 교수와 공동으로 대만의 소매업체들이 36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과 
정부에 긴급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대만 최초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대만 흑곰 및 대만 물사슴을 포함한 대만 내 여러 보호종의 배설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
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변화를 촉구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슈퍼마켓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세 번째 순위 보고서를 발표하고, 소매
업체들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 결과, 대만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PX마트는 플라스
틱 없는 쇼핑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쿄 사무소
•   바젤 협약 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일본 정부에 플라스틱 감축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   일본 내 대형 커피 체인점의 일회용 컵 소비량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스타벅스의 일회용 컵 소비
량이 체인점 중 가장 많고 재사용률이 낮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대형 커피 체인 업계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없는 쇼핑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니시오기쿠보 지역에서 지역 상점들과 협력해 재사용 및 리필을 장려하
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홍콩 도시 개발

434,888,858원 

지역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홍콩 정부의 대규모 매립 사업 ‘란타우 투모로우 비전’에 반대하는 캠페
인을 벌였습니다.

•   현재까지 186,000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란타우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주택 문제 완화를 위해 
매립 대신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재개발 부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   433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부지가 정부의 개발 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 보고서를 포함해, 5건의 
보고서를 통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개발 부지의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    위성 이미지, 현장 조사 및 대규모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계획의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   11개 지역 환경단체와 협력해, 정부에 토지 사용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지역 전문가 및 학자들과 협력을 통
해 재정, 환경, 기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위험을 초래할 대규모 매립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산림 보호 총액 530,579,209원

글로벌 산림 보호 

530,579,209원 

전 세계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 각국 정부에 산림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   2022년 6월, 아마존이 가진 풍부한 생물 다양성에 대해 연구하는 아마존 국립연구소와 그 협력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아
마존강을 탐험했습니다. 아마존 생물 다양성 연구는 지역 사회가 숲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근
거가 될 것입니다.

•   삼림 벌채의 주요 원인과 삼림 벌채가 국제 무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
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   아마존 탐사 도중 영국 기자와 브라질 원주민 전문가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런던, 워싱턴 DC
에서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우소나루 정부 아래 브라질 아마존에서 삼림 벌채와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수년간의 캠페인 끝에 유럽연합은 삼림 벌채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가정에서 쓰이
는 커피와 초콜릿 같은 음식과 물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베이징 팀은 중국의 천연림 복원을 위해,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산림 보존을 주제로 한 창
의적인 단편 영상 공모전과 공개 워크숍을 개최했고, 총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독성물질 제거 총액 705,573,385원

교차 캠페인 총액 4,214,015,046원

공급망에서 불법 어업과 인권 침해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   해양 보호법안을 지지하는 15만 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 정부 청사 앞에서 직접 해양 보호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다
음 입법 단계로 통과되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

•   중국 국내를 포함한 원양 어업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당국에 서한을 통해 원양어업과 관련한 외국의 법률 
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린피스의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법률의 개정 및 입법 과정의 여론 수렴 과정에 적극 참
여하여 특정 해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공했습니다.

30,561,846원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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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소통
— 베이징 사무소  

3,779,126,188원 

지역사회에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기후 비상사태를 사회경제적 이슈로 정착시키며, 다양한 커뮤니티와 협력하며 캠페인 메시지를 강화했습
니다.

•    온라인 세미나 및 두 차례의 오프라인 미디어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8만 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팟캐스트 방송 3편을 제작했
습니다. 또한 홍콩 선전 바이시티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포럼을 개최하여 도시 기후 행동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장
을 마련했습니다.

•   지역사회의 공공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COP27기간 동안 매뉴얼을 배포하고, 환경스토리네트워크와 협력해 베이징에서 
다양한 오프라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기후 친화적인 도시 및 건축 설계를 소개하는 시티워크(city-walk) 프로
그램이나, 이상기후를 주제로 한 참여형 연극을 기록한 비디오 시리즈 등 대중들이 기후 비상사태에 대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
록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국제 그린피스 활동 지원 총액 5,768,142,050원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 캠페인 지원

4,700,465,000원

2022년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지부의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무소의 
지역사회 소통 및 자원봉사 참여 활동을 통해 국가 기후 정책을 발전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며 기후 행동 참여를 높이
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콕 팀

•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의 건강–경제적 영향을 강조하고, 정부에 기후 행동에 나서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 전환에 착수할 것
을 요구했습니다. 태국이 마침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초미세먼지 안전 기준을 채택함에 따라, 그린피스는 시민들의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통해 5명의 주요 정책 입안자와 선출직 공무원, 정당이 공개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시스
템을 구축해 대중의 감시를 허용하라는 그린피스의 기후 정책 권고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   각종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7개의 공립 병원과 6개 대학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성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자카르타 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190개 이상의 현지 단체와 협력해 기후 청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시민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고서와 성명서를 발표
해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그린피스의 캠페인 이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녹색 경제가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위한 핵심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2022년 G20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세 가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    팜유 기업들의 파푸아 산림 개간, 규제 없는 화석 연료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 어업에서의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등 인도네시아
에서 파괴적인 운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는 6개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마닐라 팀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기후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인권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기후행동 방식을 구축했습니다.

•   2015년, 그린피스는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요구로 인해,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후를 파괴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
었습니다.

•    2,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조직해 교육 세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
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팀
•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제를 위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대기질이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경우 22,000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연간 약 5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대기 오염 보고서를 두 차례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조사 및 캠페인 지원

1,067,677,050원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책과 글로벌 규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아마존 캠페인, 기후 정
의 캠페인 등 글로벌 캠페인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시민 참여 전략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글로벌 정치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내부 전담 부서를 설치해, 국제 
기후 정책에 영향을 미칠 모든 기회를 포착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극대화합니다.

캠페인 지원 총액 8,828,030,544원

1. 미디어 및 온 ·오프라인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총액 5,613,995,968원

캠페인 / 
환경 프로젝트 홍보

1,952,775,066원

서울,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 도쿄 사무소의 23개 환경 프로젝트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27명의 커뮤니케이션 스태프가 
다양한 외부 미디어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합니다.

•   미디어와 대중의 문의에 대응하고, 미디어 및 오피니언 리더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연구 관련 기자 회견을 개최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캠페인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환경 이슈 영상 제작,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환경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공유, 교육기관 세미
나 참여, 홍보 자료 발간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온라인·오프라인
시민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1,016,960,940원

•   환경 캠페인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작업 및 소셜 미디어 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했습
니다. 해양, 산림, 기후위기 등 지역과 글로벌 환경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장 및 대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브랜드 구축 / 네트워킹

283,554,410원

•   지역 사회와 협력해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   그린피스의 환경 캠페인 경험을 공유해 지역 파트너 단체나 개인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멀티미디어

1,081,858,675원

•   환경파괴 현장을 찾아가 기록하고, 캠페인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 그래픽, 비디오를 제작합니다. 미디어에 그린피스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배포하는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며,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환경 문제 관련 데이터 분석

343,732,019원

•   환경 관련 뉴스 보도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 심측 분석, 여론 동향 해석, 캠페인 메시지 분석 및 개선,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 수
집 및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환경 정보 홍보

935,114,858원

•   후원자 및 대중에 최신 환경 정보와 캠페인 성과, 서포터즈 활동 등을 알리는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제작해 웹사이트,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 미디어, 카카오프렌즈 등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   기후 및 인권, 해양 보호, 동물 보호, 기상이변 등과 관련된 환경 과학 자료를 제작해 기후 비상사태와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대
중에 알렸습니다.

•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최초로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마
련했습니다.

•   말레이시아 정부에 외교 및 행동 중심의 책임을 부여하는 ‘국경을 초월한 연무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14명
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데 지지를 보냈습니다.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42

3.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총액 2,494,909,670원

연구 역량 개발

156,316,932원

•   장소 스카우팅, 샘플링, 온라인 조사 등 연구를 위한 정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지식 공유 및 위기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워크
숍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조사 및 연구

395,130,274원

•   긴급한 환경 재해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항공 촬영 영상을 활용한 환경 범죄 
기록, 위성을 활용한 위치 파악 및 추적, 선박 추적 등 혁신적인 연구 및 조사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환경 사고
나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대응 동원 여부를 평가합니다.

고급 인지과학 적용

1,594,071,220원

•    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시민들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경과학, 심리학, 언어학 등 첨단 인지과학
을 캠페인에 적용해 과학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   총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습관 및 사회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조사
해, 이를 전 세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자문 - 공공 정책 및
지속 가능한 금융

349,391,244원

•   그린피스 캠페인과 관련해 각국 정부 및 UN과 연락하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치계 주요 인사와 조사기관 및 다른 NGO와 유
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   다양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 활발하게 금융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발언자로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략
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합니다.

액션, 자원활동가
관리 및 창고

336,194,984원

•   장비 보관 및 행사용 창고를 운영합니다. (대여비, 관리, 보수)

트레이닝 및 장비

141,166,339원

•   비폭력 직접행동(NVDA)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도구, 장비 및 안전 장비의 구매, 유지보수 및 개발을 담당합니다.

2. 비폭력 직접행동 및 시민참여 프로젝트 총액 719,124,906원

지역 비폭력 직접행동 및
오프라인 시민 참여

241,763,583원

•     비폭력 직접행동(NVDA) 기획 및 실행, 예산 관리 및 법률 평가 등 전반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   액티비스트 개발 및 트레이닝, 시민 조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   환경 교육을 위한 교재 설계 및 자원봉사 활동 조직을 통해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린피스는 절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기업, 

정치 단체로부터 절대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의 영향과 

간섭에서 벗어나 과학에 근거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린피스가 지구를 위한 변화를 만드는 데 

개인과 민간 독립 재단의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민들의 지원 없이 그린피스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후원이 중요할까요?

링크를 통해 그린피스를 
후원해 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모든 동식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후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지구는 모든 생명이 함께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뿐인 

터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집을 함께 지켜주세요!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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